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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중국, 2021.6.4)

□ 중국공정원 “흡입형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신청”

  중국 과기부와 상하이시가 3일 주최한 ‘2021 푸장(浦江)혁신포럼’ 전체회의에서 천웨이(陳薇) 중

국 공정원 원사가 연설을 통해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이 필요없는 백신과 비주사형 백신을 연구 중

에 있다고 밝혔다.

  천 원사는 “현재 백신은 모두 주사를 통해 접종하지만 뿌려서 흡입하는 방식과 같은 다른 방식

을 통해서도 접종이 가능하다”며 지난해 8월 최초로 비주사형 백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9월 29일 우한(武漢)에서 흡입형 백신 임상시험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천 원사는 뿌려서 흡입하는 방식의 백신은 주사약 백신 용량의 5분의 1만 투여하면 되고, 1바이알

(병)씩 포장할 필요가 없어 백신 바이알의 병목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면서 “현재 맞는 백신을 (코

에) 뿌려 흡입하면 점막의 면역도 자극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이미 임상 확

대 문서에 승인했으며, 현재 우리는 긴급사용을 신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분사식 흡입 면역은 분무기로 백신을 미세 입자로 쪼개 호흡을 통해 흡입하게 하

는 방식으로 호흡기와 폐에 투여함으로써 점막의 면역을 자극한다. 이런 면역은 근육주사로는 불가

능하다. 통상적으로 근육주사를 통한 코로나19 백신은 체액면역과 세포면역만 유도할 수 있다. 분사

식 흡입 방식을 사용한 면역은 통증이 없고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人民网, 2021.6.4.)

□ 中 “기원 추적은 정보 요원이 아닌 과학자에 의존해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이 ‘실험실 유출설’을 재점화하고 있다. 마이

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5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기원 추적 과정이 정치에 의해 

오염됐다”면서 “모든 사람이 기원 추적이라는 과학의 문제를 정치와 분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이와 관련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논평을 발

표했다.

  왕 대변인은 “바이러스 기원 추적은 과학의 문제이므로 정치화되어선 안 된다. 하지만 유감스럽

게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낙인을 찍고 바이러스에 꼬리표를 붙이는 언행과 기원 추적을 

구실로 특정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언행, WHO 전문가의 기원 추적 연구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과학자가 아닌 정보 요원을 동원해 바이러스의 기원 조사를 주도하도록 부추기는 언행을 끊

임없이 보았다”며 “미국의 이런 기원 추적 정치화 행위는 기원 조사를 위한 국제 협력을 심각하

게 간섭∙훼손하고, 각국이 코로나19와 싸워 생명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기원 추적은 정보 요원이 아닌 과학자에 의존해야 하고, 대항을 부추기고 대립

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연대 협력의 길을 걸어야 하며, 일부 국가의 뜻에 따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못박았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항상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이미 두 번이나 WHO 전문가를 

중국에 초청해 기원 조사에 협력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원 추적 조사는 전 세계 여러 나라

와 지역에 관계되므로 다른 나라도 중국처럼 WHO 전문가를 초청해 기원 조사를 진행해 국제사회의 

우려에 성실하게 답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등 소수 국가에 정치화를 즉각 중단

하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음모를 위해 국제 기원 조사 협력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

구했다.(人民网, 2021.6.1.)


